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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일상생활중 머리-목 자세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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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eck pain is fairly common occurance. Forward head posture and text neck are poor postures which
may be related with neck pain but the evidence is not enough. We developed the wearable sensor which can assess
the head & neck posture in daily life. Microprocessor, Bluetooth low energy, and 3-axis accelerometer, rechargeable
battery and vibratior for reminding are used to implement the wearable sensor. Real-time algorithm to parameterize
the posture for one epoch is implemented which classifies the posture in the epoch into three classed; dynamic,
static_good posture, and static_poor posture. Also the algorithm makes reminding to its wearer to give them the pro-
longed poor posture is detected. The mean error of measurement was 1.2 degre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neck angle and craniovertebral angle was 0.9 or higher in all cases. With the pilot study on text neck syndrome was
also quatified. Average of neck angle were 74.3 degree during the listening in the classroom and 57.8 degree during
the smartphoning. Using the wearable sensor suggested, the poor postures of forward head posture and neck neck
can be detected in real-time which can remind the wearer according to his/her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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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년 미국 국립 건강 조사에서, 3개월 이내 목 부위의

통증을 경험한 사람이 성인의 15%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

다[1]. 2012년 스웨덴에서 진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연속하여 7일간 목에 성가신 통증(bothersome neck pain)을

1년 이내에 경험한 사람이 여성 성인의 25%, 남성 성인의

16%라고 보고하였다[2].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급속이 증가

한 이후 스마트폰을 내려다 볼 때 형성되는 머리와 목의 자

세를 텍스트넥(text neck, 그림 1(c))이라 부르며, 수 많은

매체에서 텍스트넥이 건강에 미칠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보

도하고 있다[3-4].

흔히 거북목이라 부르는 안 좋은 자세는 머리의 무게중심

이 척추 중심 축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로 영미권에서는

FHP (Forward Head Posture)라 부른다(그림 1(a)). 이 자

세가 지속되면 경추에 전만(C자 곡선)이 없어지고 직선으로

펴진 상태가 되며 이를 일자목(loss of cervical lordosis)이

라 부른다(그림 1(b)). 텍스트넥이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심

각해진 문제라면, FHP는 책상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장

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심각성이 알려진 오래된 문

제이다.

일상생활중의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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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 목의 통증(bothersome neck pain)을 만든다고 추정

하고 있으나[5] 그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제시

되고 있지 않다[6]. 그 이유는 FHP와 텍스트넥으로 대표되

는 안좋은 머리-목 자세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서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서였던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FHP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CV각

(CranioVeterbral Angle)이 사용되고 있다[7-9]. 환자가 병

원에 방문하여 방사선 영상 혹은 광학 영상을 통해 7번 경

추(C7)과 Tragus(이주, 耳耳)를 잇는 직선이 수평선과 이

루는 각도를 측정한 것이다[10-11]. 자세와 통증과의 상관

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CV각 값으로는 정보가

부족하고 일상생활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안 좋은 자세로

보냈는가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팀은 웨어러블 센서 기술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커넥티드 헬스케어(connected healthcare) 기술을 활

용하여 일상생활 중에 머리-목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목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머

리-목의 자세를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 시스템의 자세 측정 정확도를 분석하고, 이 시스템이 활

용되어 안 좋은 자세에서 울리는 경보가 자세를 바로 잡는

데 얼마나 유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파일럿 실험 결과를

보고한다.

II. 머리-목 자세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의 개발

1. 목 기울기 측정 원리

머리-목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웨어러블 센서는 한 지점

에서의 측정으로 일정기간(epoch)동안의 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축약된 형태의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머리-목 자세의

통증은 주로 목 뒷면과 어께 부근의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두 가지의 안 좋은 자세

를 FHP 와 텍스트넥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목 뒷면에 위치

하여 목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것을 측정의 핵심으로 잡았다.

그림 1. 머리-목의 안 좋은 자세. (a) 거북목 자세, (b) 정상목과 일자목, (c) 텍스트넥 자세.

Fig. 1. The poor postures in head & neck. (a) Forward head posture, (b) Normal neck and loss of cervical lordosis, (c) Text

neck posture.

그림 2. 머리-목 자세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 (a) 목의 기울기

측정 원리, (b) 측정, 분석, 저장, 통신을 위한 회로, (c) 웨어러블 센

서 형태로 구현하여 착용한 모습 (ALEX-N5, (주)나무, 한국).

Fig. 2. Wearable sensor for the measurement of head & neck

posture. (a) Measurement principle of neck tilting, (b) Circuits

for the measurement, analysis, recording and communi-

cation, (c) Wearing of the device (ALEX-N5, NAMU In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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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뒷면에서의 기울기 측정 원리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센서 착용자의 움직임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센서에는

중력가속도가 지구 중심방향으로 측정된다. 움직임이 진행

되고 있는 동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고, 정적인

자세를 일정시간 이상 취할 때 피로와 통증의 원인이 될 것

으로 생각되는 지속적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목 뒤에 붙어 있는 센서가 목의 기울기에 따라 연동되어 3축

가속도 신호를 측정하고[12], 식(1)을 활용하여 각도로 변환

한다.머리와 목이 척추의 중심선 위에 올라서 바로 선 자세

를 90도로 정의하고, 전방으로 수평한 위치의 기울기를 0도

로 정의한다. 텍스트넥처럼 머리를 앞으로 숙이거나(text

neck) 앞으로 뺀 경우(FHP) 센서가 기울고 목 기울기의 각

도 θ는 값이 작아지게 된다.

식(1)

ax, ay, az 는 아래, 왼쪽, 앞 각각의 가속도이고, 앞쪽으

로의 최종 신축가능한 각도는 90 − θ

FHP의 지표로 사용되어 온 CV각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목 뒷면의 각도(θ)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척추 중심선을

기준으로 머리가 얼마나 앞으로 위치하였는가를 머리의 무

게중심을 tragus로 보고 C7과의 연장선이 수평선과 이루

는 각도로 표현하고 있어 값이 작을수록 나쁜자세라 할 수

있다. 착용자의 목 뒷면의 기울기는 체형과 센서의 부착 방

식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CV각과 상관

성이 높은 수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착용성

과 측정의 충실도를 고려하여 이 위치를 선택하였다.

2. 자세 측정을 위한 알고리즘

3축의 가속도 센서(BMA 250, BOSCH, Germany)에서

초당 10Hz로 발생되는 시계열 함수로부터 일정 구간(epoch,

현재는 1분으로 설정)의 머리-목 자세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

한 파라미터화 과정을 프로세서(nRF51822, Nordic Semi-

conductor, Norway)에 실시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다.

본 센서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있는 자세는 동적인 구간에서

의 각도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움직임이 적은

정적인 자세이다. 따라서 3축 가속도 센서에서의 신호를 바

탕으로 동적 수준을 계산한다. 해당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커

서 구간 전체를 동적인 구간으로 판단하면, 그 구간에서는

목의 각도를 계산하지 않고 동적인 구간이었다는 사실과 움

직임 수준만 저장한다. 해당 구간의 움직임이 설정한 수준

이하이면 정적 구간으로 판단하고, 이 구간에서의 평균 각

도를 계산한다. 각도 계산 과정에 있어서도 움직임이 심했

던 서브 구간(1 s)의 각도는 평균 각도 계산에 반영하지 않

는다. 동적 구간(dynamic epoch)과 정적 구간(static epoch)

의 기준이 되는 활동 수준의 임계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까지를 정적 구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반복시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한 1분마다 데이터를 센서 회로에 포함된

메모리에 저장하고, 센서와 스마트폰이 동기화되면 자세 데

이터를 스마트폰과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그림 2의 (b)는 이

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루투스(BLE),

센서, 메모리 등이 포함된 회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c)는 이

회로물에 재충전 배터리와 경고를 주기위한 진동자를 포함

시켜 목 뒤에 착용할 수 있게 만든 기기를 보여주고 있다.

3. 자세 교정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고 알고리즘

본 웨어러블 센서는 단순히 자세의 특정 판정을 너머 실

시간 감시 기능 및 안 좋은 자세에 대한 경고 장치를 포함하

고 있다. 즉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속된 안 좋은

자세(prolonged poor posture)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진동을 주어 착용자가 바른자세를 잡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다. 이를 위하여 안 좋은 자세의 기준 각도와 경고를 발생

시킬 안좋은 자세 지속 시간을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임상

적으로 이에 대한 기준값은 알려진 바가 없다. 초기치를 20

도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기준 각도와

경고 대기 시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센서를 착용하고 바른 자세를 취한 후

θ 90 arc
az

2
ay

2
+

ax

-----------------
⎝ ⎠
⎛ ⎞

tan–=

그림 3. 자세판정 기준 각도.

Fig. 3. Description of angles for poor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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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마트폰 앱에서 버튼을 눌러 바른 자세의 기준각도를

잡는다(calibrated reference line). 사용자가 본인의 판단

으로 TH_FHP를 설정하고, 기준 각도부터 TH_FHP 사이

의 각도는 좋은 자세의 각도로 사용하고, 이 각도를 넘어서

앞으로 더 숙인 자세는 안 좋은 자세로 정의한다. 즉 이 각

도(TH_FHP)를 넘어서 앞으로 고개를 내민 상황에서 설정

한 시간 이상을 머물 때 진동의 형태로 경고를 발생시킨다.

경고 발생 대기시간 또한 3초, 1분, 3분 등과 같이 사용자

가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III. 머리-목 자세 측정의 정확도 분석 실험 결과

1. 기울기 측정의 정확도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제작한 센서모듈의 기울기

측정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사계(LEVELPROY-

TACTOR NO2, ICHIBAN PRECISION, Malaysia)를

이용하여 목이 취할 수 있는 각도(0도~150도) 범위에서 약

10도 간격으로 측정하여 값을 비교하였다. 기준 장비와의 측

정치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이 1.2 도를 보였다. 센서의 잡

음과 센서 보드의 흔들임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값이

어 센서 자체의 정밀도 보다는 큰 오차를 보인 것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본 시스템의 사용 목적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의 오차는 사용 가능한 범위로 생각된다. 센서의 목 부착 방

식과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오차보다 훨씬 작은 값으로 생

각되기 때문이다.

2. 거북목과 텍스트 넥 자세의 측정 충실도

그림 2(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 뒤에 센서를 착용하고

거북목 자세나 텍스트 넥 자세를를 단계적으로 취할 때 목

의 기울임 각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는지 평가를 진행

하였다.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경추의 기울기와 머리의 무

게 중심의 위치를 추정하여 비교해야 하겠으나 방사선 영상

촬영이 필요하여 체 표면에 마커를 부착하는 동작 분석 장

치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기준이 되는 각도의 설정을 FHP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활용이 되는 CV각을 측정하여,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센서의 값과 비교하였다. 

그림 4. 목 자세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의 충실도 측정을 위한 실험 환경. (a) 영상 기반의 동작 추적 장치(Optitrack Motive, Optitrack,

USA), (b) CV (craniovetebral)각 측정을 위한 마커를 부착하고 텍스트넥 자세를 취한 피험자, (c) FHP에서의 목 기울기 vs CV각, (d)

텍스트넥에서의 목 기울기 vs CV각.

Fig. 4. Experiment to evaluate the measurement performance. (a) Motion Tracking System for reference measurement

measure ah, (b) Subject with marker for CV (cranioveterbral) angle measurement, (c) Neck tilt angle and CV angle in FHP

posture, (d) Neck tilt angle and CV angle in text neck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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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5명에 대한 파일럿 측정을 진행하는데, 머리와 목

을 바로 세운 자세부터 매우 심하게 거북목 자세를 취해가는

과정의 중간 단계들의 CV각을 측정하고, 이 때 웨어러블 센

서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하였다. CV각은 목의 기울기 각도

와 1:1로 부응되지 않지만 FHP의 중증도로 알려진 방식이

므로, 센서에서 측정한 목의 기울기와 상관도가 높으면 충

실한 측정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c)는 5번 피험자가 FHP

를 취하는 과정에서의 동작 분석장치로 측정한 CV각(가로

축)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센서를 사용한 목 기울

기(세로축)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관계수 0.998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d)는 텍스트 넥에 대한

측정 결과로 상관계수 0.991로 나타났다. 표 1에서는 5명의

FHP, 텍스트넥에서의 CV각과의 상관 계수를 표현하였다.

3. 텍스트 넥 자세 분석과 경고의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하여 5명의 20

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파일럿 실험

을 진행하였다. 세가지 상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세

션1에서는 수업시간에 웨어러블 센서를 착용하고 바른 자세

로 수업에 임하라는 지시와 함께 측정을 하였다. 세션2에서

는 책상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은 상황에서 바른 자세로 스

마트폰을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

용하며 머리-목 자세를 측정하였다. 세션3에서는 세션2와 같

은 상황에서 웨어러블 센서가 2.3절에서 설명한 방식의 안 좋

은 자세가 발생하면 진동을 통해 경고를 주고, 진동이 울리면

바른 자세를 취하라는 지시와 함께 측정을 진행하였다. 모든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의 목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일상생활

중 머리-목 자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 2에 같이 정

리하였다. 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이 심한 구간보

다는 정적인 상태에서의 자세가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동적

구간에서의 각도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실험 결과를 표 2에 요약하였다. 세션1의 1번 피험자의

경우 수업시간 중 60분 동안 착용하였고, 그 결과 56분 동

안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정적인 상태 중에서 29분동안

좋은 자세(70도 이상)를 유지하였으며 평균 목의 기울기를

표 1. CV (Craniovetebral)각과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목 기울

기의 상관관계.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V angle and neck

angle.

subject
correlation 

coefficient (FHP)
correlation 

coefficient (TN)

subject1 0.976 0.996

subject2 0.981 0.929

subject3 0.831 0.945

subject4 0.994 0.642

subject5 0.998 0.991

average 0.956 0.901

표 2. 5명의 피험자에 대한 텍스트넥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text neck for 5 subjects.

Subject 1 

Total Static Static_Good Static_Poor

Session 1 60 min 56 min
29 min

(75 degree)
27 min

(64 degree)

Session 2 92 min 90 min
17 min

(79 degree)
73 min

(44 degree)

Session 3 72 min 71 min
71min

(75 degree)
0 min

Subject 2 

Total Static Static_Good Static_Poor

Session 1 160 min 135 min
75 min

(94 degree)
60 min

(42 degree)

Session 2 88 min 80 min
20 min

(71 degree)
60 min

(42 degree)

Session 3 60 min 59 min
59 min

(80 degree)
0 min

Subject 3 

Total Static Static_Good Static_Poor

Session 1 76 min 76 min
72 min

(84 degree)
4 min

(65 degree)

Session 2 72 min 71 min
18 min

(80 degree)
53 min

(60 degree)

Session 3 64 min 63 min
63 min

(92 degree)
0 min

Subject 4 

Total Static Static_Good Static_Poor

Session 1 148 min 141 min
83 min

(93 degree)
58 min

(51 degree)

Session 2 88 min 80 min
28 min

(82 degree)
58 min

(51 degree)

Session 3 64 min 58 min
58 min

(83 degree)
0 min

Subject 5 

Total Static Static_Good Static_Poor

Session 1 60 min 60 min
39 min

(75 degree)
21 min

(66 degree)

Session 2 44 min 44 min
6 min

(72 degree)
38 min

(60 degree)

Session 3 56 min 55 min
55 min

(86 degree)
0 min

Summary

Average neck angle in Session 1 74.3 degree

Average neck angle in Session 2 57.8 degree

Average neck angle in Session 3 83.0 degree

Good posture time ratio in Session 1 65%

Good posture time ratio in Session 2 24%

Good posture time ratio in Session 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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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도로 유지하였다. 세션2에서는 90분의 정적인 기간동안

17분 밖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안 좋은 자세

경고를 켜고 실험을 한 세션3에서는 71분의 정적인 기간 동

안 1분간 연속하여 안 좋은 자세를 취한 시간이 전혀 없었다.

피험자 숫자가 충분치 않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실험

결과로만 보면 수업을 들을 때(세션1) 목의 기울기는 평균

74.3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세션2)의

평균 목의 기울기는 57.8도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볼 때,

기준각도(90도)보다 20도 이상 숙인 경우에 진동을 주었을

때에, 피험자 모두가 성실히 바른자세로 되돌아와서 평균

83.0도를 유지하였다. 바로선 자세에서 20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 숙인 자세를 안 좋은 자세로 정의하였을 때, 바른 자

세를 유지하는 비중이 수업중에는 65%인데 반해 스마트폰

사용시에는 24%로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안 좋은 자

세가 감지되었을 때 진동을 통해 알려 준 경우, 모든 피험

자가 모든 경고에 반응하여 1분이상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

는 사례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IV. 토의 및 결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안 좋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

은 근골격계의 만성적 통증 발생은 물론 장기화 되었을 때

관련될 질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 중

장시간의 자세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시도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째로 장시간 데이터 취득을 위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측정이 가능한 장치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 째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으로 인한 머리-목 자세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센서 형태의 자세 측

정 및 기록장치를 개발하여 이러한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근육의 통증과 관련된 안 좋은 자세를 측정하고 판정하기

위해서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동적 구간과 정적 구간

을 나누고, 정적 구간에 대한 목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머리

-목 자세의 표현 방식을 목 뒷면의 기울기로 표현하였다. 일

상생활 중 머리-목의 자세를 표현하는 기존의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의 새로운 제안이며 아직 입증된 지표는 아니다. 하

지만 머리의 무게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를 받치고 있는 경

추와 목 근육에 대해 목의 기울기는 직관적으로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평가 방법인 CVA

와의 상관도가 FHP의 경우 0.956, 텍스트넥의 경우 0.901

로 충분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상생활중 근육에 가

해지는 스트레스의 지표로서 목의 각도와 시간이 결합된 형

태 지표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통증에 유의미한 지표를 개

발하여 임상시험을 통하여 해야할 일이다. 

목의 각도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가 착용시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귓바퀴 뒤로 걸어 목 뒷 면에 얹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사람마다 착용시마다 기준점이 달라질

위험성이 있다. 착용 후에는 켈리브레이션을 통해 바른 자

세의 기준 각도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여전

히 측정 오차의 주 원인으로 생각된다. 센서 소자 자체의 정

밀도는 충분하지만 목 뒤에 착용한 후의 오차는 4-5도 정도

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준이 되는 각도를 정의하기가 힘들

어 아직 비교 실험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중 자

세의 평가와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오

차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착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마지막 실험은 본 센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파일럿 실험으로 의미를 가진다. 피험자 숫자도

적고, 통계적 분석도 진행하지 못한 파일럿 실험으로 사람

마다 센서의 착용법도 다르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

력의 강도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바른 자세를 취하라는 경

고에 대한 수용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치적 결과

가 보여주는 의미는 향후 일상생활중의 자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경고로 알려주는 장치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스마트폰을 사

용하지 않고 수업을 들을 때의 평균 목 기울기가 74.3도에

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목 기울기가 57.8도로 약 16.5도

만큼 앞으로 기울인다는 사실은 텍스트넥의 문제가 얼마나 심

각한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20

도 이상 머리를 숙일 때 울리는 진동을 통하여 피험자 모두

가 바른자세로 반응하여 1분이상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없었음은 피드백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해 일상생

활 중 자세의 정량적 연구와 텍스트넥 문제가 만들어 내는

목 부위의 통증 연구가 추진중이다. 

일상 생활중의 머리-목 자세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하여 일상생활 중 머리-목 자세의

분석을 위한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영상 기반 동작 분

석 장치와의 비교를 통해 CV각과의 상관성이 높은 목 기울

기 각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파일럿 평가를 통해 안 좋은

자세의 실시간 경고를 통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시 안

좋은 자세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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